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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간호학과신입생의학습만족에대한심리자본의융합적영향을확인하여교육프로그램의기초자
료를 얻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164명의 자료를 SPSS 21로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의
상관계수및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심리자본과학습만족은중간이상의수준이었고, 심리자본의하위
요인중 ‘희망’ 점수가가장높았다. 심리자본과학습만족간유의한상관관계가있었고(r=.665, p<.001), 위계적다중
회귀분석에서학교성적(β=.311), 학교생활만족도(β=.191) 및 심리자본(β=.522)이 학습만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
요인이었다(F=37.651, p=.004). 학습만족에대한변수들의설명력은 57.4%이었다. 간호학과신입생의학습만족향상
프로그램개발시이들영향요인을반영함이필요하지만, 일개대학간호학과신입생을대상으로시행된본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주제어 : 간호학과, 신입생, 심리자본, 학습만족,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research is to get basic data for educational program after investigating
convergent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freshmen. Using SPSS 21,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the 164 collected data were
carried out. The mean scores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 were above the middle, and the
'hope' was the highest among subdomains of psychological capital.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r=.665, p<.001). School performance(β=.311), school life
satisfaction(β=.191) and psychological capital(β=.522)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of learning satisfaction i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F=37.651, p=.004). The explanatory rate of variables on learning satisfaction was
57.4%. It is needed applying these results in developing learning satisfaction programs, but it isn't appropriate
to generalize these results conducted on nursing freshmen in one university.

Key Words : Nursing, Freshmen,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satisfaction,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Jung(irisleejung@naver.com)

Received December 10,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9

Revised January 4,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2, pp. 55-64,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2.064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2호56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직후부터 전문간호인으로

서의역량을갖추기위해막중한학업을이수해야하며,

대부분의학과목이상대평가로이루어짐에따른성적에

대한심한압박이동료간심한경쟁관계를형성시킨다.

이로인한높은학업스트레스는학습에대한부정적감

정을증가시킬뿐아니라학습에대한내재적동기를감

소시킨다[1,2].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학습만족의 저하와 학과 부적

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최근 C 학원이 발표한 대학

들의 정보공시사이트자료중 대학알리미분석을통한

보고에따르면, 2017년 서울지역일부상위권대학입학

후중도포기한학생수는 1,238명으로최근 5년이래가

장많은수였다. 그 중 S대학단과대학을대상으로산출

된 중도이탈의 비율은 농업생명과학대가 3.0%, 간호대

2.5%, 자연과학대 2.4% 순으로나타나간호대학의중도

포기 학생 수가 적지 않았다. 진로나 적성 또는 학과수

준이 맞지 않아 타과로의 전과 등 이외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간호학과 입학 후 학과

부적응률을 감소시킨다면 간호학과 신입생의 중도탈락

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1,3].

최근 성과중심의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이학습과정

을통해스스로에게가치와의미가있다고느끼는감정

이나 신념을 통해 판단하는 학습만족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할수있는요인이되어대학학습성과의지표로활

용될 수 있고, 대학은 학습자의 학습만족을 높일 수 있

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비중을 두고 있다[2,4,5]. 대학

생들의 학습만족 향상을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과 인적

자원 등 교육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심리자본에

대한연구들이이루어지고있다. 심리자본은주도성, 사

회성및수용성의개념을내포한다[1]. 다양한기업들에

서 조직구성원의 정신, 신체적 건강은 물론 인간관계를

개선하여 조직행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교육계에서도 심리자본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심리자본이 학습자들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1,6,7].

원래긍정심리학에서유래된개념인심리자본은필요

한자원을활용하여특정결과를얻을 수있다는자신의

능력에대한믿음인자신감, 목표달성을위한의지와방

법을 설정하는 마음인 희망,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긍

정적인 사안을 내면화하는 낙관성과, 문제 상황이나 실

패에 직면 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의

네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심리자본이 높

다는 것은 대상자가 긍정적인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2,4,7,8]. 따라서심리자본이높은학습자는학업을성공

적으로수행할수있다는자신감이있고, 학습수행과정

에서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측함으로서 자기 자신에

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신념

과 희망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심리자본은의미있는학습을촉진하여학습만족

에도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

심리자본관련연구로서심리자본에관한실증적연구,

심리자본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연구나, 심

리자본이취업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들이

있고, 학습만족 관련연구로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학습만족 예측에 대해 조사한 연구나,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를 조사한 연구등다수의연구들이 있지만심리자본이

직접적으로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

는 실정이다[2,8-11]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간호인으로 양성되어야 할 간

호대학생들의 입학초기 교육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심리자본이 학

습만족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는서술적조사연구로시

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의 정도를 조사한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학습만족과심리자본의

차이를 조사한다.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간호학과 신입생의심리자본이학습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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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2018년 전남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들에

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하기

로 동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9.2로 다중회귀분석에필요한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하였을때적정표본수 160

명으로, 본 연구에참여한총대상자수는 164명으로적

정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 심리자본(Psycological capital)

대상자의 심리자본은 유현숙(2004)이 개발하였고 박지

윤(2017)이 사용한 Likert 5점 척도 17문항으로 자신감

5문항, 희망 5문항, 낙관성 3문항 및 복원력 4문항의 하

위영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심

리자본이많음을의미한다. 박지윤(2017)의 연구에서신

뢰도 Cronbach’s α는심리자본전체의신뢰도는 .91이었

다[2,8].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이었고, 하위

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자신감 .65, 희망 .72, 낙

관성 .60, 복원력 .78 이었다.

· 학습만족(Learning satisfaction)

학습만족 측정도구는 최석봉(2012)이 사용한 도구를 박

지윤(2017)이 수정 보완한 총 7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석봉(2012)의 연구에서신뢰도 Cronbach’s α는 .84, 박

지윤(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2,12],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 이었다.

· 이상의 심리자본과학습만족 문항에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을추가한총 31문항의설문지를사용하였고,

총 31문항의설문도구의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

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지에

기입된내용에관한비밀보장, 수집된자료는연구자이

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히 보관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사용하지않을 것임을 알린후자발적인

연구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

구에참여하도록하였다. 또한연구진행중이라도연구

참여의 철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참여

중단이 가능함을 알려 주었다.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연구보조원에의해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0까지시행

되었는데, 일반적특성 7문항을포함한학습만족과심리

자본측정 설문지 168부로 응답이불충분한 설문지 4부

를 제외한 164부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자료는 SPSS/WIN 21.0으로 다음을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자본 및 학습만족의 평

균 및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로 구하였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변수들의차이는 t-test

와 ANOVA로, 사후검정은 Tukey 방법을 시행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

였다.

․대상자의학습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은위계적다중

회귀분석으로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e 1과 같다. 대상자 전체

의 평균연령은 19.90±1.12세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69.5%, ‘적성’에 따른 입학이 50.0%, 대학생활에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가 72.0%, 주관적 학교성적이 ‘중

간’ 정도인 경우가 69.5%, 토론선호도가 ‘중간’ 정도인

경우가 49.3%로 다수를차지하였고, 성격유형에서도내

향적과 외향적의 ‘중간’ 정도인 대상자가 51.8%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4)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year) 19.90(1.12)*

Sex
Male 50(30.5)
Female 114(69.5)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11(6.7)
to fit Apptitude 82(50.0)
consider Job opportunity 71(43.3)

School life
satisfaction

Low 9(5.5)
Medium 118(72.0)
High 37(22.5)

School grades Low 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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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의 정도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의 평균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심리자본 평균점수와 전체 점수

의 합은 각각 3.67±0.46과 62.40±7.74 점이었고, 심리자

본의하위영역인자신감, 희망, 낙관성및복원력의평균

은각각 3.68±0.50, 3.90±0.52, 3.50±0.64 및 3.50±0.60점이

었다. 본 연구대상자의학습만족평균점수와전체평균

평점은 각각 3.53±0.61과 24.68±4.31점이었다.

Table 2. The scores of psyc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

3.3 일반적특성에따른심리자본과학습만족의차이

Table 3에서 보면심리자본의경우성별에따른차이

는없었으나, 입학동기별로는 ‘적성’에 따라입학한대상

자의 평균이 ‘성적’이나 ‘취업선호’에 따른 입학의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대

학생활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의 심리자본이 ‘보통’ 정도

로만족하는경우보다유의하게높았고(p=.001), 주관적

학교성적이 ‘높은’ 대상자의심리자본이그렇지않은대

상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2). 토론선호도는 높

거나 ‘보통’ 정도의 대상자가 ‘낮은’ 대상자보다, 성격유

형에서는 외향적인 대상자가 ‘중간’정도인 대상자와 내

성적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학습만족에서는성별과입학동기에따른유의한차이

가 없었고,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의 학습만족이

‘보통’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1), 주관적 학

교성적이 ‘높은’ 대상자의학습만족이그렇지않은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토론선호도가 높거나

보통인대상자가 ‘낮은’ 대상자보다학습만족이유의하

게 높았다(p=.001). 성격유형에서는 외향적인 대상자의

학습만족이내항적인대상자보다유의하게높은것으로

나타났다(p=.003).

3.4 대상자의 심리자본과 학습만족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간 중등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665,

p<.001).

3.5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학과신입생의학습만족에영향을미치는심리자

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

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 중 질적변수인

입학동기, 주관적학교성적, 토론선호도, 성격유형및대

학생활만족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Durvin-Watson 값은

1.687, 분산팽창지수(VIF)는 1.65∼2.44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1단계에

서는주관적학교성적(β=.396), 대학생활만족도(β=.285),

토론선호도(β=.155)가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F=20.659, p<.001), 학습만족에 대한 이들 변수

들의 설명력은 37.6%이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2

단계에서는 심리자본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심

리자본(β=.522), 주관적 학교성적(β=.311) 및 대학생활

만족도(β=.191)가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7.651, p=.004). 학습만족에대한변수들의설명력은

57.4%이었으며 심리자본 투입으로 인한 학습만족에 대

한 설명력은 19.8%가 증가되었다.

Medium 114(69.6)
High 15(9.1)

Prefer discussion
Low 67(40.9)
Medium 81(49.3)
High 16(9.8)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50(30.5)
Middle 85(51.8)
Extrovert 29(17.7)

* Mean(Standard Deviation)

(N=164)
Variables and items M(SD)*

Psycological
capital

confidence 3.68(0.50) 18.41(2.52)
hope 3.90(0.52) 19.50(2.60)
optimism 3.50(0.64) 10.50(1.91)
resilience 3.50(0.60) 13.99(2.41)
Total 3.67(0.46) 62.40(7.74)

Learning satisfaction 3.53(0.61) 24.68(4.31)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64)

Learning satisfaction

Psycological capital .66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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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sycological capital andlearning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Characteristics Division
Psycological capital Learning satisfaction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Sex
Male 3.70(.50) 62.94(8.46)

0.59(.557)
3.52(.57) 24.64(4.01)

-0.07(.942)
Female 3.66(.44) 62.17(7.42) 3.53(.63) 24.69(4.45)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a 3.33(.50) 56.64(8.55)
7.01(.001)
b>a,c

3.27(.57) 22.91(3.97)

2.41(.093)to fit Apptitudeb 3.78(.42) 64.30(7.21) 3.63(.63) 25.34(4.43)

consider Job opportunityc 3.59(.45) 61.10(7.59) 3.46(.59) 24.18(4.12)

School life satisfaction

Lowa 3.65(.47) 62.11(8.02)
10.70(<.001)
c>b

3.48(.74) 24.33(5.15)
20.04(<.001)
c>bMediumb 3.58(.39) 60.90(6.63) 3.37(.47) 23.59(3.13)

Highc 3.96(.53) 67.27(9.05) 4.03(.72) 28.22(5.07)

School grades

Lowa 3.56(.46) 60.57(7.78)
6.23(.002)
c>a,b

3.25(.55) 22.77(3.84)
30.40(<.001)
c>a,bMediumb 3.66(.44) 62.15(7.43) 3.49(.52) 24.37(3.65)

Highc 4.04(.43) 68.60(7.38) 4.50(.53) 31.47(3.68)

Prefer discussion

Lowa 3.43(.35) 58.27(6.00)
21.40(<.001)
b,c>a

3.27(.49) 22.88(3.42)
12.25(<.001)
b,c>aMediumb 3.81(.44) 64.78(7.53) 3.67(.63) 25.65(3.46)

Highc 3.98(.43) 67.69(7.29) 3.89(.60) 27.25(4.19)

Personality type

Introverteda 3.41(.40) 57.90(6.75)
19.86(<.001)
c>a,b
b>a

3.34(.59) 23.36(4.13)
6.08(.003)
c>aMiddleb 3.72(.44) 63.19(7.42) 3.54(.58) 24.74(4.10)

Extrovertc 3.99(.35) 67.86(5.87) 3.82(.64) 26.76(4.49)
*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learning satisfaction
(N=164)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2.669 .414 　 54.761 .000 5.766 1.987 　 2.901 .004

Motive of admission(Apptitude) .703 .548 .082 1.284 .201 -.271 .466 -.032 -.582 .562

School life satisfaction(High) 2.929 .714 .285 4.102 .000 1.961 .600 .191 3.265 .001

School grades(High) 5.902 .972 .396 6.070 .000 4.635 .817 .311 5.677 .000

Prefer discussion(High) 2.243 .914 .155 2.454 .015 .724 .775 .050 .934 .352

Personality type(Extrovert) 1.339 .738 .119 1.815 .071 -.150 .633 -.013 -.237 .813

Psycological capital .291 .034 .522 8.634 .000

adj R2 .376 .574 Δadj R2=.198

F 20.659 3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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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정도 및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중재방안을마련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습만족은 5점 만점에 3.53±.61

점이었는데, 이는 4년제일반대학재학생들을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지윤(2017)이 제시한

결과인 3.40±.79와 유사한 결과로 중간 정도를 약간 웃

도는만족도로볼수있고, 본연구와는다른 5점척도의

도구를 사용한 이종연 등(2013)의 연구결과인 3.76±.83

점 보다는 낮은 결과였다[2,5].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학

습과정 후 학습의 품질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만족은 학업성취의 예측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를높이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4]. 학습만족측정

을위해본연구에서사용한도구를사용하여조사한연

구가 흔치않았으므로경우에 따라다른도구를사용한

연구와비교하였으므로정확한학습만족측정에한계가

있고, 학습만족은교육과정, 교수자강의의질등의학습

제도나 학습관련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를 통하여 학습만족 관련

변수를 조사하여 학습만족을 높이기 위한 중재를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심리자본을조사한다수의연구들에서다른측정도구

를 사용하였지만 모든 도구가 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신감, 희망, 낙관성 및 복원력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측정도구의 척도점수에는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 비교 시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비교하였고 표

준편차의경우수학적인문제가대두되므로표준편차를

참고로점수의범위를산정하여비교한점, 일부연구의

결과에서표준편차를제시하지않아결과비교에무리가

있었던 점과, 본 논의에서는 심리자본 전체점수의 비교

와 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두드러진 영역만을 비교한

측면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자본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7±.46점이었는데,

이는같은도구로 4년제 일반대학생의심리자본을측정

한박지윤(2017)의 결과나, J. Hao 등(2015)의 중국의여

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갈등을 연

구한 결과에서의 심리자본 점수와 유사한 결과였다. 또

한 본 연구 결과가 이소영 등(2018)이나 정은 등(2018)

의 다른 도구를 사용한 간호학과 1, 3, 4학년 대상의 연

구결과, 간호대학생대상의심리자본인 3.42±.43보다는

높은 점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에서 심리자본

평균이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였다[2,13-15]. 이는 인위

적조작이되지않은자연적인집단내다양한구성원들

의 심리자본의 평균점수이므로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인지가 신

체적건강은물론정신적건강이나 인간관계및업무에

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개인의삶의매국면에서발생

할 수있는부정적정서에대처하는 효과적인속성들로

서 교육이나훈련을통해계발이가능하다[1,2,13]. 따라

서간호학과신입생들의심리자본을증진시킴으로써간

호학교육과정중수행해야하는환자와보호자및다양

한 의료요원들과의 인간관계는 물론 발생 가능한 예기

치않은임상상황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기반마련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심리자본의하위영역인자신감, 희망, 낙

관성 및 복원력의 평균은 각각 3.68±0.50, 3.90±0.52,

3.50±0.64 및 3.50±0.60점으로 희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류다현(2015)의 자연계열 대학생 대상의

연구나 J. Hao 등(2015)의 일반 주민 대상의 연구에서

심리자본 중희망이가장높은점수를보였다는결과와

같은결과였다[6,14]. 희망은자신의목표를달성하기위

해 의지력을 동원하고 대안을 찾아 나아가는 마음으로,

본 연구대상자인간호학과 신입생들의심리자본 중희

망이높은것은입학직후부터직면하는학업에대한부

담이나부적응요인을해결해나가는측면에서긍정적인

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2,7]. 본 연구에

서자신감이희망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

는이소영등(2018)의 간호대학생대상의연구나 J. Hao

등(2015)의 간호사대상의연구에서자신감이가장높았

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3,14]. 또한김유미(2016)의 간호대학생대상의연구에

서 낙관성이가장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체계적인문헌

고찰을 통해 대상자에 따른 심리자본의 하위영역별 차

이를 확인하고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집단별로 심리자

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적용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복원력 점

수는높지않은심리자본점수중에서도하위에속한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소영 등(2018)이나 정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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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의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들과 같은 것으로

[11,13,15] 간호학과에 입학 후 학교생활과 과중한 학업

이수를위한과정에서문제에직면시문제이전의상태

로환원되거나문제상황을극복해나갈수있도록복원

력강화를위한중재프로그램의마련 및주기적인프로

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과신입생대상의본 연구에서성별에따른 학

습만족과 심리자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

어직접비교할수없지만W. Q. Dai. (2014)의 일반대학

생 대상의 연구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학습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

고, 심리자본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심리자본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이소영 등(2018)의 연구결과와

도 차이가 있었는데[13,16], 이는 특정 학과의 신입생과

일반대학생에 있어 기본 성향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기

인한 것일 수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수를 확

대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학과입학동기에따른학습만족의차이비교에서

적성에 맞추어 입학한 대상자의 학습만족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유사한 연구가 없어

결과를비교할수는없지만간호학과 신입생의경우이

수하게 되는 교양과목은 거의 유사하지만, 전공기초학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과학과목이수에따라학습만족에영향을미칠수있어

[17,18]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습만족의 입

학동기에 따른 차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입학동기에 따른 심리자본의 차이 비교에서

적성에맞추어입학한경우가취업을고려한경우나, 성

적에 맞추어 입학한 경우보다 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

은것으로나타났는데간호학과입학동기별로심리자본

을조사한연구가없어직접비교가불가능하다. 심리자

본은 개발이 가능한상태로본 연구에서심리자본을조

사한 시점이 간호학과 입학 후 한 학기를 마치고 2학기

를시작하는시점이었는데, 이는적성에따라입학한학

생들의학과적응이높았다는정인숙(2017)의 결과와유

사하지만[19], 입학동기에따른심리자본의차이에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대학생활만족도가높은대상자의학습만족과심

리자본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

은것으로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는대학내의다양

한 인적자원들과의 관계나 학생이 속한 학업이나 생활

과 관련된 활동에대해스스로느끼는평가의충족정도

이다[13,20].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습만족이나 심리자본

에 대한관계를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으나이소

영 등(2018)의 가족이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 사회적지

지 및교우관계의정도에따라심리자본에 차이가있었

다는 연구결과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지지 및 교

우관계 등의 변수들이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그에따라심리자본이증가되었다고볼수있어본연구

결과와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또한본연구의결

과는삶의 질과심리자본간 양의상관관계가있었다는

김영경 등(2018)의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9,13]. 이와 같이 높은 대학생활만족도는 학

습만족과심리자본을증가시키는데반해, 대학생활만족

도가낮을경우학업중단의도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

요한 변수가 되므로[20]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도입학직후부터학부모학생및교수자들의상호의사

소통을 통해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학교성

적이 높은 학생들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이 그렇지 않

은학생들보다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W.

Q. Dai. (2014)의 적극적인학습자들의학습만족도가높

았다는 결과나 학업성적에 따라 심리자본에 차이가 있

었다는 이소영 등(2018)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

라고볼수있다[13,16]. 주관적학교성적은심리자본중

자신감과연계되는것으로볼수있어[1] 개인의성적향

상으로긍정적이면서동기부여가가능한다양한심적자

원의 통합개념인 심리자본이 증가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심리자본은 주도성, 사회성 및 수용성의 개념을 내포

하는데[1] 이 중 주도성이나 사회성은 토론선호도와 관

련이있다고보아본 연구에서토론선호도에따른학습

만족과심리자본을조사하였는데, 토론선호도가높거나

보통인 대상자의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이 토론선호도가

낮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이 졸업 후 임상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 간호학과 입학직후부터 문제중심학습,

팀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법들이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고 각 수업과정에서 토론법을 적용함에 따

른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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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에서는 외향적인 대상자의 학습만족이 내향

적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외향적인 대상자가

중간정도인대상자와내성적인대상자보다심리자본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과 학습만족을

조사한선행연구가없어비교할수없지만, 외향적인대

상자일수록심리자본중자신이처한 상황중긍정적이

거나 부정적인 양면을 모두 직시하지만 부정적인 요소

에가려진긍정적인면을발전시켜나가는경향을소유

하므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리자

본은 일부 간호사들의 경우 우울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인자원이었다는연구결과와도부분적으로유사한결과

로볼수있어[8,14] 간호학과교수자는간호학과신입생

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만족과 심리자본에 관심을 갖

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자본과 학

습만족의 직접적인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지만 심리

자본과 학업성취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정은

등(2018)의 연구결과와유사한결과로볼 수있는데, 이

는 학습만족이학업성취에유의한예측자가 될수있기

때문이다[2,15].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대

상자의학습만족과심리자본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 삶의 질이 심리자본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김영경

등(2018)의 결과에서규명된삶의질이[9] 본 연구의대

학생활만족도와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삶의 질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학과신입생의심리자본이학습만족에미치는영

향을확인하기위하여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시행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만족도(β=.191), 주관적 학교성적

(β=.311) 및 심리자본(β=.522)이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습만족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57.4% 이었고, 학습만족에 대한 심

리자본의영향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심리

자본이 학습만족의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는 박지윤

(2017)의 연구결과와유사한결과였고, 학습자의학습지

향성에 심리자본이 핵심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류다현

(201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2,6]. 또한 자연계열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심

리자본이높은학생들일수록학습과제를주도적으로해

나갈 뿐아니라학습과정중창의성을 발휘한다는이종

연등(2013)의 연구결과나자신감은학습만족에대한유

의한 영향요인이었다는 박지윤(2017)의 결과와 부분적

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5,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토론선호도, 대학생활만족도, 주관적 학교

성적 및 심리자본이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고이중심리자본의영향력이가장큰것

임을확인하였다. 그러므로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 일

정 기간 내에 전문간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학과목을 이수해야 할 간호학과 신입생의 성공적인 교

육과정 이수에 필수적인 학습만족을 높이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심리자본 확대를 위한 방안마

련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간호학과신입생의심리자본이학습만족에

미치는영향을확인함으로써간호학과신입생의간호교

육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신입생의 심리자본과 학

습만족은 중간 정도 이상의 수준이었고 심리자본의 하

위요인중에서는 ‘희망’점수가가장높았다. 일반적특성

중에서는 간호학과 입학동기, 주관적 학교성적, 토론선

호도, 성격유형 및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라 심리자본과

학습만족에 차이가 있었다. 심리자본과 학습만족 간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학

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심리자본, 주관적 학

교성적 및 대학생활만족도이었고 이 중 심리자본의 영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간호학과신입생의학습만족향상프로그

램 개발시이들영향요인을 반영하여학습만족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학과 적응과 나아가 간호전문인 양성에

기여하는방안으로사료된다. 단, 본연구의대상이일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그

결과를일반화하는데에는제한이있다고본다. 또한본

연구는입학직후부터과중한학업스트레스에노출되는

간호학과신입생의학습만족을높이기위한심리자본과

관련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교육과정에서의 중재 프

로그램개발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결과를기반으로다음을제언한다. 본연구

에서는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심리

자본을 독립변수로 조사하였으나, 간호학과 신입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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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칠수있는다양한요인들을분석

하여 규명하는 연구 및 학습만족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적용 전후 심리자본의 변화를 보는 추후연구를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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